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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학과 신입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Unstable Adult Attachment, Self-compassion, and 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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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다. 본 연구는 G도 소재의 J시 1개 대학의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27일부

터 4월 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총 204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IBM SPSS/25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t-test,

ANOVA, 상관관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인관계능력은 불안정 성인애착과 부적 상관관계가 있었으며(r=-.19,

p=.005), 자기자비(r=.38, p<.001), 정서인식명확성(r=.28,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대상자의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위계적 다중회귀로 분석한 결과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 외향적

성격, 혼합적 성격, 정서인식명확성 순이었다. 자기자비와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쳤으며,

설명력은 24.5%이었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반드시 필요한 자질 중 하나이므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간호학과 신입생, 대인관계능력, 불안정 성인애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research study to figure out the effect of unstable an adult attachment, 
self-mercy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on interpersonal skills targeting nursing freshman. From 27th of 
March 2023 to 7th of April 2023, data gathered from the nursing freshman of university in J city, G province 
were analyzed. Using IBM SPSS/25, the data was analyzed descriptive statistic t-test, ANOVA and multiple 
correlation analysis. Interpersonal skills have negative correlation with unstable adults attachment(r=-.19, p=.005), 
and also have positive correlation with self-mercy (r=.38, p<.001)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r=.28, 
p<.001).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factors that effects on interpersonal skills of survey 
subjects, self-mercy was the factor predict one’s interpersonal skills the most, extroverted, mixed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in order. The higher self- mercy and emotional recognition clarity are, the bigger influences 
interpersonal skills have and 24.5% of explanatory power. For nursing school students, interpersonal skills was 
one of the essential qualities so various methods to improve their interpersonal skills should be figur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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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는인생에서타인과관계를형성하고좋은관계로

유지해 나가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과 집단

안에서건강하고효율적인발달이필요하다[1]. Erickson

(1959)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서 말하는 19~40세는

청년기로 주요 과제는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와 유

대감을형성하는것이다[2]. 이 시기에발달과업을달성

하지 못하면 고립감, 공허감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

게 된다[3]. 청년기의 초반은 대학생 시기라 할 수 있는

데, 이 시기에 성인 초기의 발달 과업을 달성하게 된다.

간호대학생 또한 성인 초기의 발달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하며[4] 이들

이 졸업한 뒤 간호사가 되면 간호실습현장에서 다양한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간호대학생은 대인관계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5].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대인관계능력은 졸업 후 간호사로서 간호업무의 적응도

를높여이직을예방하는결과를가져오는등[6] 실제 간

호사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대

인관계능력 함양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신입생

단계부터 정확히 진단되고 함양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이 되면,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 경제적 자립

등을 하고, 사회적 활동을 준비하면서 자신과 친밀한 대

상과의대인관계를 통해성인애착이발달하기시작한다.

성인애착은 자신에게 신체적, 심리적 안정을 제공하는

특정한사람들과관계를유지하기위해노력하는안정적

인 경향성을 의미한다[7]. 그동안 많은 연구들은 성인애

착이 불안정할수록 적절한 대인관계능력을 형성하는 데

어려움이있다고보고하고있는데[8] 최근에는성인애착

과 대인관계의 직접적인 경로를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들의 관계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매개변인에 대

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다[9].

성인애착과 대인관계 속에서 함께 작용하는 매개변인

중 한 가지는 자기자비이다. 자기자비란 개인이 고통과

실패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스스로에게 갖는

온정적이고 비판단적인 태도를 의미한다[10]. 자기자비

가 높은 사람이 갖추고 있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태도

와 보편적인 인간성이 타인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돕는다[11]는점에서자기자비와대인관계능력은관련성

을 갖는다.

또한, 정서인식명확성과대인관계능력은여러연구를

통해 연결 경로가 있음이 밝혀졌다[12]. 정서인식명확성

은 정서지능의 한 요인으로 감정에 관련하여 인식하고

조절하며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으면신경증과사회적인불안감등이낮아지고적극적

인사회적지지를구하려고행동하며자존감과삶의만족

도 등이 높아져 대인관계에 있어 원만한 모습을 보인다

고 하였다[13]. 정서인식명확성이 높으면 정서를 효과적

으로 조절할 수 있어 대인관계에 관련된 능력도 높아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대인관계능력과 관계되는 다양한 변

인을 확인하였고, 간호학과 신입생들의 대인관계능력과

관련하여 이를 규명하는 연구의 필요성을 찾을 수 있었

다. 그러나 실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인관계

능력 관련 연구는 에니어그램집단상담 프로그램이 미치

는 효과[14], 공감교육 프로그램이 공감, 대인관계 능력

및돌봄에미치는효과[15], 공감증진프로그램이간호대

학생의 공감인식,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16] 등 주로 프로그램 효과와 관련된 연구에 국한된다.

게다가간호대학생중간호학과신입생대상의대인관계

능력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인관계능력이 대학생활에 미

치는영향[17], 간호대학신입생의사회적관계망, 대인관

계역량 및 문제해결역량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18], 의사소통 스타일에 따른 대인관계불안과 대학생활

적응[19] 등 주로 대학생활적응과 관련되어 연구되었다.

간호학과 신입생 대상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

으로성인애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의관련성을확

인하는 연구는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간호학과 신입생

의 불안정 성인애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

계능력을 확인하여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연구는간호학과신입생을대상으로불안정성인애착

과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을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간호학과신입생의대인관계능력을함양할수있

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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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연구는간호학과신입생을대상으로불안정성인애

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계능력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은 G도 소재의 J시 1개 대학의 간호학
과신입생중연구참여에동의한자를대상으로설문조

사를실시하였다. 본 연구의대상자수는선행연구[18]에

근거하여 G*power version 3.1.7[23]을 이용해산출하였다.
다중회귀분석으로 효과 크기(effect size) .15(중간), 유의
수준(α) .05, 검정력(1-β) .95, 예측변수 12개를 기준으로

160명이산출되었으나, 탈락률을고려하여 204명의 자료

를 수집하여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본연구에사용된도구는총 118문항으로, 대상자의일

반적 특성 5문항, 불안정 성인애착 36문항, 자기자비 26

문항, 정서명확성 11문항, 대인관계능력 40문항으로구성

하였다.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종교, 동아리활동, 성격의일반적특성 5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불안정 성인애착

불안정 성인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Brennan 등[20]이

개발하고, 김상현의 연구[21]에서 번안한 친밀한 관계경

험척도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36문항의 7점 Likert 척도

이며, 애착회피 18문항, 애착불안 1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높을수록불안/회피정도가심하며, 낮을수

록 안정애착 패턴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Brennan

등의 연구[20]에서는 불안차원 Cronbach’s α=.91, 회피차
원 Cronbach’s α=.94로 나타났고, 김상현[21]의 연구에서
는불안차원 Cronbach’s α=.89, 회피차원 Cronbach’s α=.85
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92로 나타났다.

3) 자기자비

자기자비를 측정하기 위해 Neff [10]가 개발한 자기자

비척도(SCS)를김경의등[22]이번안·타당화한한국판

자기자비 척도(Korean version of Self-Compassion

Scale: K-SCS)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26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자기친절-자기판단 10문항, 보편적인간

성-고립감 8문항, 마음챙김-과잉동일시 8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자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Neff의 연구[10]에서 Cronbach’s α= .92였고,

김경의등의연구[22]에서자기자비척도의 Cronbach’s α

=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90이었다.

4) 정서인식명확성

정서인식명확성을 측정하기 위해 Salovey 등[23]이 개

발하고 이수정과 이훈구의 연구[24]에서번안 및 타당화

한 특질 상위-기분 척도(Trait Meta-Mood Scale:

TMMS) 중 정서인식명확성 11문항을 사용하였다. 도구

는총 11문항의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높을수록자

신의 정서를 명확하게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수

정과 이훈구의 연구[24]에서 Cronbach’s α=.88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79였다.

5) 대인관계능력

대인관계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Buhrmester, Furman,

Wittenberg와 Reis [25]가 개발한 대인관계능력척도

(Interpersonal Competence Questionnaire: ICQ)를 김창

대와김수임의연구[26]에서번안한것을사용하였다. 도

구는 총 40문항의 5점 Likert척도로 처음 관계 맺기 8문
항, 권리주장 8문항, 자기노출 8문항, 정서적지지 8문항,

대인갈등다루기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

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원 도구의

Cronbach’s α=.77-.87이었고, 김창대와김수임의연구[26]
에서 Cronbach’s α=.64-.7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91이었다.

4. 윤리적 고려

모든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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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을이수하였다. 학과장의허락을받아모집공고

문을 학생휴게실에 부착하고 연구 설명문 및 참여 동의

안내문에는 연구에 대한 설명과 개인정보 제공과 보호,

참여절차, 방법, 예상되는위험및이익, 동의철회, 연구

참여에 따른 보상, 관련 기관의 자료 열람 등에 대한 사

항을 제공하였다. 설문조사는 학생휴게실의 모집공고문

의 QR코드를통한온라인(Google) 설문지로진행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지 시작 전에 연

구의 목적과 연구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대상자들로부터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은 후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조

사를 완료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수집 기간 및 방법

G도소재의 J시 1개대학의간호학과신입생을대상으
로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

다. 설문지는 개인정보를 위해 개인 식별코드를 사용하

였고, 연구종료 후 3년 동안 보관된 후 파쇄 또는 소각

됨을 설명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자료는 SPSS WIN 25.0프로그램을이용하여분석
하였다. 대상자의일반적특성과변수는서술통계를구하

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변
수 간의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
하였다. 대상자의대인관계능력에미치는영향요인은위계

적다중회귀분석(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을 시행하였
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일반적특성중연령은평균 21.63세였고, 19

세 이하가 11명(54.4%)으로가장많았다. 성별은 ‘여자’가

160명(78.4%)이었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142명(69.6%)

으로 과반수였다. 동아리 활동의 경우, 162명(79.4%)이

활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성격은 혼합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102명(50.0%)으로 가장 많았다[표 1].

2. 대상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

명확성, 대인관계능력

불안정 성인애착은 평균 2.92점(7점 만점)이었고, 자기

자비는 평균 3.26점(5점 만점), 정서인식명확성은 평균

3.24점(5점 만점),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50점(5점 만점)

이었다[표 2].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204)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M±SD

Age(yr) ≥19 111(54.4)

21.63±5.9820-29 77(37.7)

≥30 16( 7.8)

Gender Male 44(21.6)

Female 160(78.4)

Religion Yes 62(30.4)

No 142(69.6)

Club activity Yes 42(20.6)

No 162(79.4)

Character
Extroverted 34(16.7)

Introverted 68(33.3)

Mixed 102(50.0)

표 2. 대상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
Table 2. Subjects' Unstable Adult Attachment, Self-Compassion,
Emotional Clarity, and Interpersonal Skills (n=204)

Variables Range Min Max Mean±SD

Unstable Adult
Attachment

Anxiety 1-7 1.06 6.61 2.96±1.06

Avoidance 1-7 1.00 6.39 3.30±0.85

Total 1-7 1.00 7.00 2.92±1.18

Self-Compass

ion

Self
-kindness

1-5 1.40 5.00 3.22±0.72

Common
-humanity

1-5 1.25 5.00 3.38±0.61

Mindfulness 1-5 1.13 5.00 3.20±0.69

Total 1-5 1.00 5.00 3.26±0.84

Emotional
Clarity

Total 1-5 1.00 5.00 3.24±0.74

Interpersonal Getting 1-5 1.00 4.38 3.04±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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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

불안정성인애착은성별에따라통계적으로유의한차

이가 있었다(t=2.27, p=.023).

자기자비는대상자의일반적특성에따른유의한차이

가 없었다(p>.05).

정서인식명확성은연령(F=4.10, p=.018)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사후검증 결과 그룹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고, 동아리활동(t=-2.21, p=.028)에 따라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인관계능력은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었으며(F=3.91, p=.022), 사후검증 결과 ‘19세 이하’

가 ‘20-29세’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낮았다. 또한 성별

(t=-2.21, p=.028)과 성격(F=8.66, p<.001)에따라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격에 따른 사후검증 결과 성격이 외향

적과 혼합적인 경우가 내향적인 경우보다 대인관계능력

이 높았다[표 3].

4. 연구변수의 상관관계

대인관계능력은불안정성인애착과부적상관관계가있

었으며(r=-.19, p=.005), 자기자비(r=.38, p<.001), 정서인식

명확성(r=.28, p<.001)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정서인

식명확성은불안정성인애착과부적상관관계가있었으며

(r=-.25, p<.001), 자기자비와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r=.30, p<.001). 불안정성인애착은자기자비와부적상관

관계가 있었다(r=-.38, p<.001)[표 4].

5.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이대인관계능력에미치는영향을확인하기위하여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전Durvin-Watson값은 1.948로 2에근접하여

오차항간자기상관은없었고, 공차한계는 .74∼.98으로모

두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18∼1.343으로 10을넘지않아변수들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대인관계능력에영향을미치는요인을파악하기위해, 1

단계위계에서는대상자의제특성, 2단계위계에서는불안

정성인애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을투입하는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델 1에서는대상자의특성중대인관계능력에유의한

차이를 보인 연령과 성별, 성격을 더미 변수로 처리하여

투입하였다.

성격유형 중 외향적(β=.261, p=.001), 혼합적(β=.250,

p=.001)이 대인관계능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외향적 성격이 가장 유의한 예측요인이었고, 그

다음혼합적성격이었다. 모델 1의적합도는통계적으로유

의하였고, 설명력은 10.8%였다(F=5.93, p<.001).

모델 2에서는대인관계능력과유의한상관관계가있는

불안정성인애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을위계로투

입하였다.

성격유형 중 외향적(β=.272, p<.001), 혼합적(β=.214

p=.002), 자기자비(β=.288, p<.001), 정서인식명확성(β

1 2 3 4

r(p)
1 1

2 -.38(<.001) 1

3 -.25(<.001) .30(<.001) 1

4 -.19(.005) .38(<.001) .28(<,001) 1

1. Unstable Adult Attachment
2. Self-Compassion
3. Emotional Clarity
4. interpersonal skills

표 4. 변수의 상관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Unstable Adult Attachment,
Self-Compassion, Emotional Clarity, and Interpersonal Skills
(n=204)

Skills

Involved for
the First
Time

Claim of
Displeasure

1-5 1.38 5.00 3.59±0.62

Self
-exposure

1-5 2.38 5.00 3.55±0.55

Emotional
support

1-5 2.88 5.00 3.87±0.42

Dealing with
Interpersonal
Conflict

1-5 2.50 4.88 3.80±0.48

Total 1-5 1.50 5.00 3.5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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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p=.0003)이 대인관계능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

요인이었다.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

는요인이었고, 그다음외향적성격, 혼합적성격, 정서인

식명확성 순이었다. 모델의 설명력은 24.5%였고, 모델 1

에 비해 13.7%증가하였고, 모델적합도도 통계적으로 유

의하였다.(F=9.21, p<.001)[표 5].

Ⅳ. 논의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로서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

능력을향상시킬수있는방안및연구의기초자료를제

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평균 2.92

점(7점 만점)이었고, 같은 도구로 대학생을 조사한 선

행연구[27]에서는 2.79점(5점 만점)으로 100점 환산으로

비교해 보면 본 연구 간호대학생은 41.7점(100점 환산)

이며 선행연구[27]에서는 55.8점(100점 환산)으로 간호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은 낮은 편이었다. 이는 간

호신입생은 회피와 불안 애착이 낮고 특히 여자가 남

자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으므로 여자 비율이 높

은 간호신입생이 낮게 측정된 결과를 의미한다. 본 연

구에서 간호신입생의 자기자비는 평균 3.26점(5점 만

점)이며 같은 도구로 간호대학생을 조사한 선행연구

[28]의 3.30점(5점 만점)과 비슷하다. 일반적 특성에 영

향을 받지 않았으며 간호학과 신입생과 간호대학생의

자기자비는 모두 중간보다 조금 낮았다. 자기자비는

문제와 갈등에 직면했을 때 대처하고 대인관계에서 바

람직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으므로 인간돌봄

을 실천해야 하는 간호대학생의 자기자비가 중요하며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 간

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은 평균 3.24점(5점 만

점)으로 같은 도구로 대학생을 조사한 연구[29]의 3.62

점(5점 만점)보다 낮았다. 정서인식명확성은 나와 다른

사람의 정서를 분명하게 알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능

력으로, 이는 간호대학생의 중요한 역량이라고 볼 수

있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정서인식명확성을 교육과정

을 통해 향상시켜 대상자 간호역량을 높일 필요가 있

다. 본 연구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은 평균

3.50점(5점 만점)이었다. 같은 도구로 대학생을 조사한

연구[30]의 3.50점(5점 만점)과 동일하였다. 본 연구의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은 ‘19세 이하’가

‘20-29세’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낮았고 또한 여자가 남

자보다, 외향적과 혼합적인 경우가 내향적인 경우보다

대인관계능력이 높았다.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

능력은 중간 정도이며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은

매우 중요하므로 비교과 활동 등을 통해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대인관계능력은불안정성인애착과부적상관관계가있

었으며,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대학생의 대인관계

능력에곤란함을겪을수있다는선행연구[31]를뒷받침하

였다. 대학생들의성인애착이성격, 정서, 대인관계등의

영역뿐만 아니라 진로발달 측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는선행연구[32]를토대로대학생의불안정성인애착을줄

이고안정된애착을통해자신을둘러싼환경을이해하고

대인관계능력을키워야할것이다. 또한자기자비와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자기자비가 대인관계 유능성

과 같은 긍정적 측면을 향상시킨다는 선행연구[33, 34]를

뒷받침한다. 대인관계능력은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적상관

관계가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정서표현능력은중

요한 요인이라고 한 선행연구[35]를 뒷받침하였다.

본 연구결과, 대인관계능력에영향요인으로성격유형

중 외향적, 혼합적,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이 대인관

계능력을 설명하는 유의한 예측요인이었다.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능력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

외향적 성격, 혼합적 성격, 정서인식명확성순이었다. 특

히, 간호대학생의대인관계는성인초기의다양한대인관

계와 임상실습현장에서 간호대상자와 의료진, 병원관계

자와대인관계를경험하게된다. 간호신입생의대인관계

능력은 중간 수준으로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대상자들과

효과적인 관계를 맺고, 더 나아가 간호사로서 치료적 대

인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

다.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규 교육과정 외에 자기자비와 정서인식명확성을 높이

는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인관

계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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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Categories
Unstable Adult
Attachment

Self-Compassion Emotional Clarity Interpersonal Skills

Mean±SD t/F Mean±SD t/F Mean±SD t/F Mean±SD t/F

Age(yr)* ≤19a 2.97±1.27 0.24
(.786)

3.22±0.79 0.27
(.762)

3.12±0.72 4.10
(.018)

3.38±0.67 3.91
(.022)
a<b

20-29b 2.87±1.08 3.29±0.90 3.36±0.75 3.66±0.69

≥30c 2.81±1.10 3.37±0.86 3.56±0.62 3.59±0.61

Gender Male 3.28±1.09 2.27
(.024)

3.09±0.81 -1.55
(.122)

3.14±0.62 -1.13
(.260)

3.30±0.74 -2.21
(.028)Female 2.82±1.19 3.31±0.84 3.27±0.77 3.56±0.65

Religion Yes 2.89±1.13 -0.24
(.805)

3.18±0.89 -0.88
(.376)

3.21±0.77 -0.37
(.706)

3.39±0.65 -1.55
(.122)No 2.94±1.21 3.29±0.81 3.26±0.73 3.55±0.69

Club activity Yes 3.02±1.16 0.59
(.553)

3.09±1.04 -1.46
(.143)

3.02±0.81 -2.21
(.028)

3.52±0.81 0.17
(.862)No 2.90±1.19 3.30±0.77 3.30±0.71 3.50±0.65

Character*
extroverteda 2.69±1.10 2.74

(.067)

3.33±0.86 1.56
(.211)

2.98±0.88 2.67
(.072)

3.73±0.66 8.66
(<.001)
a,c>b

introvertedb 3.19±1.24 3.11±0.79 3.27±0.63 3.24±0.60

mixedc 2.82±1.15 3.33±0.85 3.31±0.74 3.60±0.69

표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불안정 성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
Table 3. Differences in Unstable Adult Attachment and Self-Compassion, Emotional Clarity, and Interpersonal Skills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 of the subjects (n=204)

Model 1 Model 2

B SE β t p B SE β t p

(Constant) 3.236 .192 16.82 <.001 1.819 .363 5.01 <.001

연령(≥30 Criteria)

≤19_더미 -.236 .174 -.172 -1.35 .176 -.128 .162 -.093 -0.79 .430

20-29_더미 .041 .178 .029 0.23 .817 .096 .165 .068 0.58 .560

성별(남성 Criteria)

여성_더미 .168 .112 .101 1.50 .134 .110 .104 .066 1.05 .292

성격(내성적 Criteria)

외향적_더미 .488 .137 .266 3.55 <.001 .499 .130 .272 3.84 <.001

혼합적_더미 .342 .103 .250 3.32 .001 .292 .095 .214 3.06 .002

불안정 성인애착 .015 .039 .025 0.37 .711

자기자비 .235 .055 .288 4.23 <.001

정서인식명확성 .184 .062 .199 2.96 .003

R2 .130 .274

Adj-R2 .108 .245

R2 change amount .130 .144

F(p) 5.93(<.001) 9.21(<.001)

F change amount(p) 5.93(<.001) 12.91(<.001)

Durbin-Watson=1.954, VIF=1.034∼3.742, Tolerance=.26~.96

표 5. 대인관계능력의 다중회귀분석
Table 5.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n Interpersonal Skills (n=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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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대학생의대인관계능력은반드시필요한자질중

하나이므로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비교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후속 연구

에서는개발된 프로그램의효과를파악해 볼필요가있

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학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불안정 성

인애착과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 대인관계능력을

파악하고, 대인관계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볼 것이

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학과 신입생의 대인관계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

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결과, 자기자비가 대인관계능력을 가장 잘 예측

하는 요인이었고, 그 다음 외향적 성격, 혼합적 성격,

정서인식명확성 순이었으며 설명력은 24.5%이었다.

구체적으로 간호신입생의 자기자비가 높을수록, 정서

인식명확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

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G도 J시의 1개 대학 간호학

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로 일반화에 제한

점이 있으므로 근접모집단에서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

복적인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대상자의 대인관계능

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를 확인하는 연

구가 필요하며, 대인관계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경로분석 및 구조방정식을 적용한 추가 연

구를 제언한다. 셋째, 간호학과 신입생의 개인적인 특

성(성격), 자기자비, 정서인식명확성을 반영하여 대인

관계능력 증진을 위한 비교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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